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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이 글은 1950년대 소설에 나타난 펨푸보이 재현을 통해 법률적‧제도적으로만 포착할 수 없는 국민국가 (재)건설기 성 관리 시스템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성 관리시스템은 사회 구성원을 정상사회의 일원으로 배제 혹은 포함하는 통치성의 중요한 원리로 작동하였는데, 이는 국가의 정책으로만 파악되지 않는다. 법과 제도에 연동하는 성 시장의 구조 변화는 물론이고 행위자들의 성차와 성역할 수행이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해방과 전쟁을 통과하면서 변화한 성매매 시장과 구성원들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전후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소년 소개꾼, 즉 ‘펨푸보이’에 주목하였다. 소설 속 펨푸보이들은 성매매 여성과 섹슈얼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그려짐에도 이러한 행위는 전쟁고아의 모성에 대한 그리움으로 재현/독해되어 왔다. 그러나 소설들은 공통적으로 성매매 여성의 추방으로 펨푸보이가 매음굴을 떠나는(일반 사회에 섞이는) 결말을 보인다. 성매매 여성은 제거되고 소년만 사회로 돌아가는 서사 패턴은 이들 소설이 사회 혼란의 원인을 사창 여성에게만 전가한 당대의 성차별적 담론의 자장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펨푸보이가 성매매 여성과의 관계에서 획득하는 남성성이야말로 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 글은 펨푸보이 재현 소설들이 서사 구조의 심층에서 마이너리티 소년에게 정상사회에 편입하는 대가로 남성성의 내면화와 사창의 추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초록
          
        

        
          This paper examined the representation of the 'pimp boy' in 1950s novels to elucidate the sex management system during the nation-state's (re)building period — a system that cannot be captured solely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The sex management system was a fundamental principle of governance, determining who was included or excluded from normal society. It cannot be understood solely as a state policy. The sex market, which is linked to laws and institutions, is part of the system, as are the sex differences and gender roles of the agents involved.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vels that represent the pimp boy and the discourse and dominant gender norms of the time. The pimp boys in the novel engage in sexual relationships with sex workers, but this has been interpreted as a longing for the motherhood of war orphans. Moreover, the novels all share a common ending where the pimp boy leaves the brothel following the death of a sex worker. The narrative pattern where sex workers are deported while only the boy returns to society demonstrates that these novels operate within the framework of contemporary sexist discourse, which solely attributed the causes of social disorder to prostitutes. The masculinity that pimp boys acquire through their relationships with sex workers is precisely the condition enabling their reintegration into society. The novels demand that minority boys internalize masculinity and expel sex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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